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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약기업, 4/4분기 수익모멘텀 강화
대우증권, 제약주가 바닥 벗어나 반등 시도 … 정책 리스크 11월까지 확정

대우증권은 10월16일 제약주가가 단기 바닥 국면을 벗어나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웅제약, 중

외제약, 녹십자 등 3사를 톱픽(최선호주)으로 추천했다.

임진균 대우증권 애널리스트는 “제약주가가 7월 이후 시장대비 약세를 이어왔지만 조심스럽게 반등 시점을 

탐색할 때”라며 “지금까지의 약세는 대형주 중심의 시장패턴과 제약주 자체의 정책 리스크로 인한 것으로 조

만간 단기 바닥 국면을 벗어날 것”으로 예상했다.

또 “과거 사례로 볼 때 제약주가 움직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자계(순수국내기업) 제약기업의 원외처방 

점유율이 3/4분기부터 다시 확대되기 시작한 데다 우려와 달리 약업 경기가 호조를 보이면서 상반기보다 하반

기, 특히 4/4분기 제약기업들의 이익 모멘텀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”고 설명했다.

아울러 “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과 약가 재평가 등이 늦어도 11월까지는 확정되면서 정책 리스크와 관련된 

단기 불확실성도 제거될 것”이라고 전망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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